
- 17 -

Research Trends in Catholic Education 
through Semantic Network Analysis

 Hoohee Lee1, Bora Jeon2, Hyoungjun Won3*

1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2,3Catholic University of Pusan

Abstract

[Objective] In this study, we conducted an analysis of Catholic education research trends by 

utilizing multiple academic paper search engines. Through keyword searches such as ‘Catholic,’ 

‘education,’ ‘Catholic education,’ and ‘faith education,’ we identified important keywords, 

centrality, and performed CONCOR analysis among the papers retrieved. This enabled us to 

gain insights into the research trends in Catholic education. Departing from conventional 

literature reviews, it aimed to explore the evolution of research in Catholic education, 

emphasizing the interrelationships among keywords through an objective and scientific method 

of keyword network analysis.

[Contents] The analysis revealed that the centrality of major keywords in academic journal 

articles related to Catholic education included terms such as ‘Catholic Church,’ ‘education,’ 

‘catechesis,’ ‘faith,’ and ‘Christ.’ In the TF-IDF analysis indicating keyword importance, terms 

like ‘religious education,’ ‘youth,’ ‘Korea,’ ‘theology,’ and ‘character’ emerged at the forefront. 

Finally, the CONCOR analysis related to Catholic education research defined groups such as 

‘history and direction of catechesis,’ ‘ethical education of educators and schools,’ ‘holistic 

education in Catholic schools,’ and ‘practical faith education.’

[Conclusion] Through this study, analyzing the trends in Catholic education is expected to 

broaden th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Catholic education from an integrated perspective. 

Additionally, it offers suggestions for future directions in Catholic education research through 

this comprehensiv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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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네트워크분석에 따른
가톨릭교육의 국내 연구동향

 이후희1, 전보라2, 원형준3

1부산외국어대학교 교직과 교수, 2,3부산가톨릭대학교 인성교양학부 교수

요  약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학술논문 검색기를 통해 ‘가톨릭’, ‘교육’, ‘가톨릭교육’, 

‘신앙교육’ 등의 키워드로 검색된 논문 중 가톨릭교육에 대한 중요 키워드, 중심성 및 

CONCOR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가톨릭교육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였다. 기존의 문헌연구 및 

고찰 방식과 달리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이라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 방법에 기반하여 

키워드 간 관련성을 중심으로 가톨릭교육의 연구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내용] 연구결과 가톨릭교육 관련 학술지 논문의 주요 키워드에 대한 연결중심성 분석

으로 ‘가톨릭교회’, ‘교육’, ‘교리교육’, ‘신앙’, ‘그리스도’ 등의 키워드를 확인하였고, 키워드

의 중요도를 나타내는 TF-IDF 분석에서는 ‘종교교육’, ‘청소년’, ‘한국’, ‘신학’, ‘인격’ 등이 

상위로 나타났다. 끝으로 가톨릭교육 연구 관련 CONCOR 분석에서는 ‘교리교육의 역사 및 

방향’, ‘교육자 및 학교의 인성교육’, ‘가톨릭학교의 전인교육’, ‘실천적 신앙교육’ 그룹으로 정

의하였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수행된 가톨릭교육 연구동향 분석은 통합적 관점에서 가톨릭교육의 

이해지평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가톨릭교육의 연구 방향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가톨릭교육, 언어네트워크분석, 연구동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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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세계인권 선언 제26조 및 아동권리협약 제23조는 교육을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인간의 기

본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가톨릭교회에서는 교회문헌들을 통해 세상과 교육의 위기에서 가톨

릭교육기관의 역할을 강조해 왔다. 그중에서도 제2차 바티칸 공의회「그리스도인 교육에 관한 

선언」에서는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더불어 양도할 수 없는 교육의 권리를 천명하였다. 공의회

가 말하는 참 교육은 “인간의 궁극 목적과 더불어 사회의 선익을 지향하는 인격 형성을 추구”

하는 것이며, 한 인간으로 성장하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며 어른이 되어 그 사회의 책

임을 맡는 것”(The Second Vatican Council, 1965: n1)을 뜻한다. 

가톨릭교회에서 추구하는 온전한 인격적 성숙과 성인으로서 책임감은 단기간에 형성할 수 

없기에 영유아기부터 성인기까지 지속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특히 고등교육은 사회 진출 직전

에 이루어지는 마지막 교육이면서 기존의 중등교육을 기반으로 심층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는 교

육의 꽃이라고 할 수 있다. 교황의 문헌과 가톨릭교육성에서도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가톨릭교육

의 정체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는 가톨릭대학교1)가 본질적으로 진리탐구를 추구하는 대학의 가치

를 추구하면서도, 가톨릭의 정체성을 추구해야 함을 명백히 밝힌 바 있다. 또한 교황은 “모든 

가톨릭대학교가 가져야 할 가톨릭적인 특성”을 네 가지로 설명한다. 첫째, 개인을 넘어 공동체 

전체가 그리스도교적 영감을 지녀야 한다. 둘째, 그리스도교 신앙에 기반 한 인간이해를 갖추

어야 한다. 셋째, 복음의 메시지를 존중해야 한다. 넷째, 지상의 삶을 순례하는 교회의 숙명과 

인류 공동체에 대한 봉사를 해야 한다(Apostolic Constitution of the Supreme Pontiff John Paul 

II on Catholic Universities, 1990: n1-13). 가톨릭대학교는 다양한 제도를 통해 봉사활동을 수행

함으로써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주는 영감과 빛을 자신의 사명으로 실현해야 한다. 따라서 가톨

릭대학은 대학으로서의 가치와 더불어 가톨릭적 인간관을 기반으로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 공동

체이며 가톨릭 사상을 구현하는 연구기관이 되어야 한다(Apostolic Constitution of the Supreme 

Pontiff John Paul II on Catholic Universities, 1990: n.14).

교황청에서 가톨릭교육을 주관하는 가톨릭교육성에서는 다양한 문화의 교류와 소통의 창구

로써 가톨릭학교의 역할을 천명하였다. 문화적 교류와 소통의 핵심이 폐쇄와 개방과 같은 변증

법적 발전단계에 대한 교육을 통해 구현가능 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피교육자는 개

인의 생존을 넘어 인간의 공존에 필요한 자기초월을 추구하게 된다(Congregation for Catholic 

Education, 2013: n.45). 이처럼 가톨릭교육은 교회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적 활동을 말

1) 본고에서 “가톨릭대학(교)”은 교회 문헌에서 나타난 가톨릭 정신으로 설립된 대학(교)을 언급할 때 사

용하며, “가톨릭대학교(CU)”는 서울에 소재한 가톨릭대학교(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을 구체

적으로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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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가톨릭학교를 중심으로 구현되지만, 종교교육이나 신앙교육, 교리교육의 범주도 포함되기

에 가정이나 주일학교에서도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톨릭교육에 대한 연구동향 분석에 앞서 가톨릭교육과 이와 병행하여 사용

하는 종교교육, 교리교육 등의 개념을 규정하고자 한다. 가톨릭 신앙의 가치를 내포하는 모든 

단체(학교, 본당, 기관 등)는 가톨릭 휴머니즘과 인간중심적 교육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야 하고, 

친교를 맺는 인격체로서 개인의 노력과 시민의식을 함양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이 맺는 

인간적 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빛날 뿐 아니라 관계의 범위도 확장되고 다른 관계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세부적인 인간 초월적 존엄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톨릭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형이상학과 신학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특히 삼위일체의 교리는 참다운 

인간관계가 의사소통을 넘어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함을 알려준다.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온

전한 내어줌이 사랑으로 표현되고, 이 사랑은 다른 사람을 더 나은 상태로 이끌어주는 교육적 

행동과 맥을 같이한다(Congregation for Catholic Education, 2013: 46). 이처럼 가톨릭교육은 참

다운 인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단순한 앎의 길을 넘어 한 인간으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한 전

인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이며, 이 모든 행위의 밑바탕에 삼위일체적 사랑을 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톨릭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는 “복음의 증언과 모든 이에 대한 자유롭고 

열린 사랑에서” 흘러나와야 한다. 가톨릭교육은 “학교의 모든 상황, 곧 전체적이고 다양한 학과

목에서 바라본 인간 지식에 대한 관점, 모든 이의 통합과 권리와 관련하여 문화 간 접근법을 

발전시키는 데에 관심”을 둔다(Congregation for Catholic Education, 2013: 61).

가톨릭교회 인간관은 지․정․의(知⋅情⋅意)나 지․덕․체(智․德․體)의 조화를 이루는 인

간상을 추구하면서도 올바른 가치관과 도덕심,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 문화적 교양, 정서적 균

형, 적절한 창의력, 낙관적인 성향, 협력적 관계, 진정한 사랑에 대한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을 

일컫는다. 요약하면 가톨릭교회에서 추구하는 행복의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이처럼 전인

교육의 완성은 종교교육을 이미 내포하고 있다(Won, 2011: 36). 왜냐하면 종교교육은 “단지 종

교에 대한 지적 동의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이 그리스도의 인격에 자신의 전 존재

를 귀의”시키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Congregation for Catholic Education, 1977: 50).

교리교육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상 끝까지 가서 수행해야 하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이다. 교리교육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고, 이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 예수를 하느

님의 아들로 믿으며,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도록 돕는 것이다. 교리교육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람들은 그리스도교 생활에 대해 배워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듭난다(Catechesi Tradendae, 

1979: 1-5).

종합하면 가톨릭교육은 가톨릭교회 가르침을 바탕으로 삼위일체적 신비 안에서 인간의 완성

을 향하고 있다. 이러한 전인적인 교육은 종교교육의 차원으로 교육현장에서 구체적으로 구현

된다. 교리교육은 그리스도 중심의 교리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의 차원을 넘어 온전한 가톨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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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인으로 거듭나는 교육을 일컫는다. 이처럼 가톨릭교육은 포괄적인 특성이 있으며, 종교교

육, 전인교육, 교리교육, 신앙교육 등의 다양한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기존의 가톨릭교육에 대한 연구동향 분석이 학교라는 교육현장에 국한했다는 점

에 주목하였다. 개념 정의에서 살펴보았듯이, 가톨릭교육의 개념이 가지는 포괄성을 고려한다

면, 학교라는 차원을 넘어 교회 및 사회 전체로 연구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

구의 목적은 RISS에 게재된 가톨릭교육에 대한 논문의 초록을 언어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여 

가톨릭교육의 연구동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문헌연구 및 고찰과 달리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이라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 방법을 토대로 키워드 간 관련성을 중심으로 

가톨릭교육의 연구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톨릭교육 연구동향 분석은 통합적 관점에

서 가톨릭교육의 이해지평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톨릭교육에 대한 통합적 분석을 

통해 향후 가톨릭교육 연구 방향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톨릭교육 관련 연구의 게재 현황 및 동향은 어떠한가?

둘째, 가톨릭교육 관련 연구의 키워드 네트워크 특성은 어떠한가?

Ⅱ. 이론적 배경

1. 가톨릭교육 연구동향 분석

‘연구동향’ 연구는 특정 학문 혹은 분야의 연구 성과를 점검하여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미래

의 연구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Byun, Lee, & Kim, 2010: 123-124). 본 연구 

또한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현재까지 수행된 가톨릭교육 관련 연구동향을 살펴봄으로써 

가톨릭교육 영역의 연구 성과를 파악하고, 앞으로 보다 활발히 수행되어야 할 연구 주제 및 방

향에 대해 탐색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수행된 가톨릭교육 관련 연구동향은 크게 다섯 가지 영역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

째, 가톨릭교회의 문헌을 바탕으로 한 가톨릭 학교의 교육 사명과 정체성 구현 관련 연구이다. 

김경이는 가톨릭학교교육에 관한 교회문헌인 ‘그리스적 교육에 관한 선언’, ‘가톨릭학교에 관한 

지침: 교황청 교육성성’, ‘학교 내의 가톨릭 평신도-신앙의 증인들: 교황청 교육성성’을 근거로 

하여 가톨릭학교교육에 대한 인식, 가톨릭학교교육의 목적과 사명, 청소년의 교육권리, 교사의 

역할 등에 대해 제언하였다(Kim, 2004: 97-119). 같은 맥락에서 원종철은 교육과 관련하여 발표

된 교회의 문헌 탐색을 통해 가톨릭교회가 말하는 일반적 의미에서의 교육 목적과 가톨릭 학교

의 역할에 대해 고찰하였다(Won, 2005: 98-138). 최준규 또한 바티칸에서 발간한 가톨릭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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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 문헌 및 국내에서 발표된 종교교육 관련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가톨릭계 학교의 종교교

육 개념, 목적, 방법적 원리를 규명하고자 하였다(Choi, 2005: 309-333).

심상태는 한국 가톨릭대학교에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 이래 시행해온 신학 교육

의 현실을 조명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Shim, 2009: 155-194). 그는 전체 신학 

패러다임의 서구 지향성이 한국 신학 체계의 미성숙성을 특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음을 강조하며 

신학 교육의 폭을 넓히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국 가톨릭대학교가 공통의 권리와 과업을 지닐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구본만은「가톨릭 학교에 관한 지침」에 나타난 가톨릭 학교의 사명을 교육학적 관점에서 해

석하고, 이러한 해석에 따라 사명 구현을 위한 실천적인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Koo, 2009: 

173-212). 그의 연구에서는 가톨릭 학교 사명의 세 가지 실천 방향성이 학교 현장에서 실천될 

때‘전문성’, ‘학습성’, ‘공동체성’이라는 교육학적 용어로 번역될 수 있다고 하며, 가톨릭 학교는 

진리를 추구하고 그리스도교 덕목을 갖춘 전문인을 양성하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구본만은 다른 연구에서 교육관련 교회문헌, 성경 및 예수의 

교육관, 가톨릭 윤리신학 및 영성신학, 인격 개념의 역사적 논의와 현대 인격교육 운동의 흐름 

등을 탐색함으로써 가톨릭 학교의 사명인 ‘그리스도교적 전인교육’의 의미를 드러내는 개념 모

형을 제시하였다(Koo, 2011, 83-134). 이원봉은 대학교육의 위기를 가치관 교육의 위기라는 관

점에서 인성교육이 인간의 영성으로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Lee, 2016: 85-110).

1998년부터 2016년까지 약 20년 간 가톨릭계 중등학교 종교교육 및 관련 환경 변화에 대한 

김홍주와 조영관의 연구에서는 가톨릭 학교 종교교육의 목적성을 확립하고 종교 교과서의 활용

을 증대하며, 학생들의 흥미와 동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종교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Kim 

& Cho, 2018: 103-136). 또한 종교교사의 양성 및 환경 개선이 필요하며, 정규교과로서의 종교

교육, 교육과정에 대한 올바른 인식, 학생들의 특성과 사회의 변화를 반영한 종교교육이 필요

함을 밝혔다.

임민균은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에 기초하여 가톨릭대학의 정체성과 사명을 살펴보았으며, 가

톨릭대학이 정체성을 실현함과 동시에 현대 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인간학적 문제와 과제를 직

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로써 종교교양교육의 중요성을 탐색하였다(Im, 2020: 29-46). 이를 

토대로 가톨릭대학교(CU)가 ‘가톨릭정신’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종교교양교육을 통해 실현되도

록 구성했는지, 각 종교교양교육 개별 과목이 추구하는 목표와 과목들의 유기적인 관계를 밝혔

다. 또한 가톨릭대학교(CU)의 종교교양교육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탐색하고 미래를 전망

하였다. 

둘째, 국가 교육과정에 따른 종교교육 연구이다. 성기선은 가톨릭계 중고등학교에서 7차 교

육과정의 특성을 이해하고 변화를 도모하는 노력이 부족함을 지적하며 종교교육 전담 교사 확

보 및 학생들이 다양한 종교적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 마련, 가톨릭교육재단협의회 차원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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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와 연구활동 추진 등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Seong, 2001: 83-101). 구본만은 2009 개정 교육

과정이 고시됨에 따라 한국 초중등 교육과정 전반의 변화에 발맞춰 학교 종교교육의 방향을 새

롭게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영성의 원리에 따라 지성과 인성을 통합하는 ‘그리스도

교적 전인 교육과정 형태로의 변화’가 공교육의 종교교육 목적과 가톨릭 학교의 사명을 동시에 

구현하는 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Koo, 2011: 63-100).

조영관은 2015 종교학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비판적 문제제기 및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

시하고자 하였다(Cho, 2016: 103-128). 그는 ‘2015 종교학 개정 교육과정’과 교육 당국이 지향

하는 종교학으로서의 종교교육이 종립학교가 아니라 공립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할 접근 방식이

고 그 교육적인 성과도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학생들이 가지는 신

앙의 자유를 보장하는 길을 계속해서 모색하는 가운데, 각 공립학교가 가지고 있는 교육 이념

과 교육적 사명을 존중하면서 학생들의 영적 발달, 종교심 함양, 도덕성⋅인성 발달, 생명 존

중, 타종교에 대한 개방성과 존중감 등의 보편적인 교육 가치를 구현하는 다양한 방식의 종교

교육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 이 시대의 교육정신이라는 점과 교육 당국이 추진해야 할 교육 방

향임을 제언하였다.

셋째, 가톨릭 교사의 사명과 역할, 지원사항에 관한 연구이다. 이미선과 김경이(2017)는 가톨

릭고등학교 종교교사들이 종교교육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실천하고 있는지, 가톨릭고등학교 

종교교육 실천에서 교사들이 주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무엇인지, 종교교사들이 종교교육 실천

에서 경험하는 갈등은 무엇인지 탐색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Lee & Kim, 2017: 117-143). 그 

결과 교사가 인식하고 있는 종교교육은 계획된 종교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교교사들이 종교교육 실천에서 역점을 두는 사항은 문화적 다양성에 대

한 존중과, 타종교에 대한 존중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타종교에 

대한 존중에 역점을 두어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종교교사들이 종교교육에서 당면하고 있는 갈

등은 종교교육에 대한 다른 교사들과의 인식차이, 종교교육과 가톨릭교육이념 구현 간의 간극, 

종교교육에 대한 제도적 관심과 지원 부족, 교재활용의 어려움 등이 나타났다. 

김다솔과 김경이는 가톨릭 계열 유치원에서 행해지는 가톨릭 종교교육의 현황을 분석하여 

유치원에서 가톨릭 종교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교사 대상 지원 사항을 도출하였다(Kim & Kim, 

2019: 137-170). 그 결과 가톨릭 유아 종교교육과정에 있어서 참고가 될 만한 다양한 모델이 

필요하다는 점, 국가 교육과정과 가톨릭 종교교육의 인성교육 측면에서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점, 교사들의 종교교육 실천을 지원하는 교사교육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종교교육은 환경의 영향을 받으므로 종교적 분위기 형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 도출

되었다.

넷째, 교리교육 관련 연구이다. 정신철은 복음선포적 교리교육의 기원과 그 이론적 기초에 

대해 탐색함으로써, 내용 중심의 교리교육에서 오는 현실적 한계, 내용 중심적 교리교육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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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적용 부족 문제, 교리를 받는 이들에 대한 배려 문제 등의 한계를 도출하고 교리교육 방법

론에 대해 고찰하였다(Jumg, 2005: 5-48). 박종주는 신앙 안에서의 삶에 관한 주제들에 대한 성

찰적 질문을 통해 비판적 검토와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교 이야기와의 의미 있고 설득력 

있는 만남을 통해 삶에서 실천으로 나아가는 상관관계 교리교육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교리교육의 출발점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Park, 2021: 21-56). 곽진상은 2020년 발

행된 교리교육지침과 과거의 교리교육지침을 비교하고, 새롭게 부각된 발전 사항을 도출함으로

써 그 새로움이 한국교회의 교리교육, 특히 청소년의 교리교육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에 대해 

탐구하였다(Kwak, 2022: 193-238). 그는 청소년은 단순히 교리교육의 대상자가 아니라 복음선

포의 능동적 주체이며 주역으로 이해되어야 하고, 그들을 동반하는 교리교육이 되어야 함을 강

조하였다. 이미영은 기후 위기 및 문명과 과학의 발전으로 인한 변화의 과정 속에서 가톨릭 주

일학교 복음화를 위한 생태영성 교리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탐색하였다. 인간은 역사의 한 맥락

에서 살고 있음을 강조하며, 일상 안에서 자연과 사람, 하느님과의 우정 교육의 필요성을 언급

하였다(Lee, 2022: 204-233).

다섯째, 어린이와 청소년 신앙교육 관련 연구이다. 김남철은 밀레니얼 세대의 특성에 대해 

탐색하고, 교리교육의 에듀케이션 기능을 활성화 할 필요성이 있음을 밝혔다(Kim, 2011: 

168-208). 또한 학생들의 사회성을 함양할 수 있는 복음적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함을 강조하

였다. 김상인은「어린이 미사 지침」을 통해 오늘날 어린이를 위한 일반적인 전례 교육 방향과 

방법에 대해 탐색하였다(Kim, 2014: 7-61). 그는 어린이들이 전례 안에서 만나게 되는 ‘전례적 

표지와 상징과의 대화’가 가능할 때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한편 조발그니는 발달이론을 바탕으로 청소년 신앙교육의 방법과 과정, 청소년 신앙교육의 주

체인 부모의 신앙심, 교리교사들이 교육학적 심리학적 지식을 갖추어야 함을 강조하였다(Cho, 

2014: 166-201).

지금까지 살펴본 가톨릭교육 연구의 영역 외에도 다문화 사회와 가톨릭의 종교교육에 대해 

탐색한 연구(Kim, 2011: 39-72), 신자 재교육 연구(Kim, 2018: 157-191) 등 다양한 주제의 가톨

릭교육 관련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이재용과 최준규가 최근 수행한 가톨릭 학교 교육 연구동향 

분석 연구 외에 가톨릭교육에 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Lee & Choi, 2023: 21-39). 이들의 연구에서는 가톨릭 학교 교육에 관한 국내 학문적 

축적이 적어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가톨릭교육 연구를 통합적으로 재검토하고자 한 시도는 의미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상기 연구의 한계점을 분석하고 보완하여 본 연구에서 수행한 가톨릭교육 연구동향 분석 또한 

아직 성장 단계에 있는 국내 가톨릭교육 연구 영역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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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언어 네트워크 분석

언어 네트워크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은 의사소통 메시지에 적용되는 사회 네트워크 

분석 방법론이다. 이 방법은 메시지 안에 있는 단어들 사이의 관계를 조사하여 의사소통의 구

조를 이해하는 데 활용된다. 이는 공유된 의미를 기반으로 의사소통 구조를 파악하는 데 유용

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Jang & Choi, 2012: 55). 중요한 정보는 보통 중요한 단어들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언어와 언어가 함께 얼마나 사용되는지 분석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연구 과정일 것이다(Kwon & Chun, 2013: 109).

텍스트 데이터는 비구조적인 자료로, 최근 몇 십 년 동안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고 저장되

고 있다. 컴퓨터에서 작성된 문서는 일정 범위의 정수값으로 변환되어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

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문자 인코딩이라고 한다. 문서를 작성할 때 알맞은 형식으로 변환하여 

컴퓨터에서 처리되고 저장되며, 이를 컴퓨터는 다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문자 형태로 표시

해 준다(Kim et al., 2020: 7). 그래서 텍스트 데이터는 컴퓨터 내부에서 정수값으로 처리되면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표시될 수 있는 자료 형식으로 명시할 수 있다. 구조화된 통계

적 자료는 수학적 연산을 통해 상대적으로 쉽게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는 통계적 자료

가 분석을 위해 일정한 표준화된 기준에 따라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텍스트를 인코딩한 

정수 값은 연산이 가능하더라도 정량적인 의미를 내포하지 않으므로, 단독 분석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없다.

텍스트 데이터의 특성 중 하나는 모호함과 다의성이다. 언어는 종종 한 단어로 표현되는 개

념의 범위에 한계가 있다. 통계적 자료에서는 숫자의 크기만으로도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지만, 텍스트는 전체 문맥을 이해한 후에야 정확한 의미가 전달되는 경우가 많다. 언어적 개

념은 미묘하고 추상적인 관계를 가지며, 이를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단어 조합이 가능하다. 그

래서 많은 개념 간의 언어적 관계를 정의하고 이 관계에 따라 단어 사용 유형 등을 이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또한 사람이 읽을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컴퓨터는 한 단어가 다른 의미

로 해석되거나 비슷한 발음의 단어가 같은 의미로 오해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1) 연결중심성

연결중심성은 네트워크 내 노드들이 얼마나 많은 연결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지표로, 

높은 연결중심성은 해당 노드가 주변 노드들과 강력한 연결을 가지고 있어 정보나 영향력이 효

과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낸다. 다르게 표현하면, 연결중심성이 높다는 것은 해당 

노드가 네트워크 내에서 중요하며, 그 영향이 더욱 확장되기 쉽다는 의미이다(Lee, 2018: 242).

다만, 연결중심성은 한 키워드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키워드들의 수에 초점을 맞추어 

측정되기 때문에, 두 단계 이상 떨어진 간접적인 관계는 고려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개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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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한 키워드의 근처에서 중요성을 평가하는 ‘지역(local) 중심성’을 강조한다.

2) TF-IDF(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TF-IDF는 빈도 가중치 모델이라고도 하며, 특정 문서에서 단어의 상대적인 빈도를 고려하여 

해당 단어의 중요도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는 해당 단어가 특정 문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파악하는 데 활용된다(Park et al., 2022: 716-717). 텍스톰에서 TF는 문서 내 특정 키워드의 빈

도수, DF는 여러 문서 내의 특정 키워드 빈도수, IDF는 DF의 역수를 의미한다. 즉 TF-IDF는 

의미 없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키워드들을 포함한 단순빈도 분석이 아닌 전체 문서에서 중요

하게 생각되는 키워드를 추출하는 방법이다.

IDF는 특정 단어의 중요성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지표로, 해당 단어가 문서 집합 전체에

서 드물게 나타나지만 특정 문서에서 자주 사용될수록 높은 가중치를 갖는다. 따라서 TF-IDF

는 특정 단어가 전체 문서에서 흔하지 않으면서도 특정 문서에서 두드러지게 사용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해석된다.

3) CONCOR(CONvergence of iterated CORrelations)

CONCOR 분석은 단어들 간의 동시 출현 행렬의 피어슨 상관관계를 기반으로, 네트워크에서 

의미 분석간 키워드들의 유사성을 중심으로 같은 집단을 파악하는 분석방법이다. 이 분석을 통

해 유사한 특성을 가진 단어들로 구성된 군집을 도출할 수 있다. CONCOR 분석은 구조적 등

위성 분석에 포함된다. 구조적 등위성이란 키워드들의 연결 관계에서 구조적으로 동일한 위치

에 있는 키워드를 찾는 것이며, 키워드 간의 유사성을 나타내는 분석 방법이다(Kang et al., 

2018: 17).

쉽게 말해, 텍스트 안에서 단어들이 함께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지를 보고, 이를 기반으로 단

어들 사이의 관련성을 찾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사과’라는 단어가 ‘과일’과 자주 함께 나타난

다면, 이들은 서로 연관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CONCOR 분석은 이러한 연관성을 찾아내고 

단어들을 그룹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를 통해 텍스트 안의 단어들 사이의 유사성과 관련성

을 파악할 수 있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자료 수집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은 다음의 과정을 거쳐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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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전국 가톨릭 계열 대학교 OPAC,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의 학술논문 검색기에 ‘가톨릭’, ‘교육’, ‘가톨릭교육’, ‘신앙교육’이라는 단어를 검색하였다.

둘째, 검색된 학술지의 제목, 저자, 학술지명, 권호, 발행처, 연도, 초록 등과 같은 상세 정보

를 Excel로 저장하였다.

셋째, 다수의 문헌연구 수행 경험이 있는 교육학 박사 1인과 함께 Excel 파일에서 논문의 제

목과 초록의 주제어를 바탕으로 읽어가며 연구 대상 논문을 선정하였다. 이때, 국문 초록을 제

공하지 않는 문헌, 중복 문헌을 제외하고 최종 49편의 논문을 선정하였다.

2. 분석과정 및 방법

1) 빈도 분석

연구동향 분석 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으로 연도별로 연구가 진행된 빈도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추이를 분석하였다.

2)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절차에 따라 본 연구는 진행되었다.

첫째, ‘가톨릭’, ‘교육’, ‘가톨릭교육’, ‘신앙교육’ 관련 국내 학술 논문(등재지, 등재후보지)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한 후 전문가와 함께 대상 논문을 최종 49편으로 선정하였다.

둘째, 대상 학술지의 국문초록 키워드를 추출하고,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코딩을 하였다. 키

워드 추출을 위해서 사용된 프로그램은 다수의 네트워크 분석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 빅데

이터 처리 솔루션인 텍스톰(Textom)이다. 키워드 추출 전 키워드 간 관계를 왜곡시키지 않고, 

신뢰로운 결과를 얻기 위해 정제작업을 반드시 거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많은 양의 텍스

트 뭉치에서 의미 있는 정보들을 추출해 내고, 키워드 간의 정보의 연계성을 파악한 후 텍스트

의 카테고리를 찾아내거나 단편적인 정보검색 그 이상의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다(Kang, Kim, 

& Park, 2012: 26).

셋째, 키워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출현 키워드와 빈도를 파악한 후, 텍스톰을 활용하여 

주요 키워드를 선정하고, 1-mode 네트워크 행렬을 구축하였다.

넷째, 네트워크 분석과 시각화를 통해 키워드 사이의 관계를 명료하게 표현하고 의미를 도출

하였다. 텍스트 마이닝을 위하여 연결중심성, TF-IDF 분석, CONCOR 분석을 하였다. 연결중심

성(degree centrality)은 키워드가 많은 연결 관계를 가지면 가질수록 연결중심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TF-IDF(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는 TF(단어 빈도)

와 IDF(문서 역빈도)를 곱한 값으로 흔하지 않은 단어인데 특정 텍스트에서 자주 사용될수록 

큰 값을 가진다. 즉, 어떤 단어의 중요도를 측정함에 있어서 문서 전체에서 많이 등장할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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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도를 낮게 측정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CONCOR 분석은 기존의 키워드 출현 빈도를 중

심으로 하는 빈도 분석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키워드 간 형성된 군집 형태를 보다 심층적으로 

구조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소셜 빅데이터 연구에서 유용하게 활용되는 분석 방법이다.

다섯째, 1-mode 네트워크 행렬을 UCINET 6의 NetDraw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시각화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연도별 가톨릭교육 연구 현황

연구의 분석대상인 가톨릭교육에 관한 학술지를 연도별로 나누어 현황을 살펴본 결과는 다

음의 <표 1>과 같다.

연도 논문 수 비율(%) 연도 논문 수 비율(%)

2000년 1 2.04 2012년 0 0

2001년 0 0 2013년 3 6.12

2002년 0 0 2014년 3 6.12

2003년 0 0 2015년 2 4.08

2004년 1 2.04 2016년 8 16.33

2005년 1 2.04 2017년 1 2.04

2006년 0 0 2018년 3 6.12

2007년 0 0 2019년 2 4.08

2008년 2 4.08 2020년 3 6.12

2009년 2 4.08 2021년 5 10.21

2010년 0 0 2022년 5 10.21

2011년 7 14.29 2023년 0 0

<표 1> 연도별 분석 대상 논문 수

<Table 1> Analysis of Annual Paper Counts

가톨릭교육에 관한 국내 학술지 논문은 총 49편으로 2000년에 1편이 발표되기 시작하였다. 

2010년 전까지 1~2편에 머물던 논문의 수가 2011년 7편 정도로 게재된 후 2016년 8편이 게재

되기도 하였다. 이후 논문 수가 감소하다가 최근 1~2년 사이 5편 정도의 수로 증가하였음을 확

인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가톨릭교육에 관한 국내 학술지 논문 수 추이를 그래프로 살펴보면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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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가톨릭교육 연구의 논문 수

[Figure 1] The Number of Research Papers on Catholic Education

[그림 1]을 살펴보면, ‘가톨릭교회’, ‘교리교육’, ‘교육’, ‘종교교육’, ‘신앙’, ‘그리스도’ 등의 

단어가 다른 키워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글자의 크기가 크고 굵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

과를 양적 데이터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2. 가톨릭교육 연구의 키워드 분석

1) 주요 키워드 및 출현빈도

가톨릭교육 관련 연구에서 중심이 되는 이슈가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키워드 빈도 분석

을 실시하였다. 워드 클라우드를 통해 학술지 초록의 출현빈도가 높은 키워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였다. 가톨릭교육 관련 연구에 나타난 키워드의 워드 클라우드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가톨릭교육 연구의 워드 클라우드

[Figure 2] Word Cloud of Catholic Educ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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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를 살펴보면, ‘가톨릭교회’, ‘교리교육’, ‘교육’, ‘종교교육’, ‘신앙’, ‘그리스도’ 등의 

단어가 다른 키워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글자의 크기가 크고 굵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

과를 양적 데이터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순위 키워드 출현빈도 순위 키워드 출현빈도 순위 키워드 출현빈도

1 가톨릭교회 224 18 중요 38 35 고찰 24

2 교리교육 178 19 인성교육 36 36 경험 23

3 교육 169 20 사회 36 37 결과 23

4 신앙 101 21 종교 35 38 영성 23

5 종교교육 87 22 인식 34 39 단계 23

6 그리스도 76 23 인격 33 40 교육자 22

7 연구 59 24 학교 32 41 역할 21

8 제시 57 25 의미 29 42 정체 21

9 인간 50 26 신자 28 43 상황 21

10 복음 49 27 강조 27 44 주제 21

11 한국 49 28 목적 27 45 사목 21

12 관점 44 29 중심 27 46 생명 20

13 하느님 43 30 변화 27 47 교사 20

14 신학 41 31 대학 26 48 시대 19

15 양성 38 32 자신 25 49 형성 19

16 공동체 38 33 신앙교육 25 50 현대 19

17 청소년 38 34 관계 24

<표 2> 키워드 출현빈도 상위 50개

<Table 2> Top 50 Frequency of Occurrence Keywords

상위 50개로 도출된 출현빈도에 따른 키워드 분석은 해당 키워드가 국내 학술지에 얼마나 

많이 다루어졌는지 직관적으로 확인 가능하다. <표 2>를 살펴보면, 가톨릭교육 관련 학술지 논

문 키워드 중에서 ‘가톨릭교회’가 224회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교리교육’이 178회, 

‘교육’이 169회, ‘신앙’이 101회, ‘종교교육’이 87회 등장하였다.

2) 주요 키워드의 연결중심성 및 TF-IDF

가톨릭교육 관련 학술지 논문의 주요 키워드에 대한 연결중심성 및 TF-IDF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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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연결중심성 TF-IDF

1  가톨릭교회 46.732 종교교육 115.438

2  교육 40.692 청소년 86.731

3  교리교육 38.676 한국 61.385

4  신앙 23.217 신학 61.251

5  그리스도 18.673 인격 59.808

6  종교교육 15.008 대학 54.602

7  한국 13.584 성지순례 54.485

8  연구 12.525 신앙 52.977

9  제시 12.311 인간 52.930

10  복음 11.432 그리스도 51.144

11  신학 10.981 양성 50.421

12  인간 9.954 교육자 50.212

13  관점 9.668 교리교육 50.001

14  공동체 9.155 복음 49.071

15  양성 9.064 신앙교육 48.648

16  하느님 8.968 교육 47.473

17  사회 8.225 하느님 45.520

18  인격 7.976 단계 44.756

19  중요 7.528 연구 44.623

20  청소년 7.421 신자 44.499

<표 3> 상위 20개 키워드의 연결중심성 및 TF-IDF

<Table 3> Centrality and TF-IDF of Top 20 Keywords

우선 상위 20개로 도출된 연결중심성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가톨릭교회’, ‘교육’, ‘교리교

육’, ‘신앙’, ‘그리스도’ 등의 키워드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가톨릭교육 관련 연구에

서 이러한 키워드들이 다수의 연결 관계를 가지고, 다른 키워드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링크 

수가 많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키워드의 중요도를 나타내는 TF-IDF를 분석한 결과, ‘종

교교육’, ‘청소년’, ‘한국’, ‘신학’, ‘인격’ 등이 상위에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도출된 키워드의 

중요도가 얼마나 높은지 파악할 수 있는 지수로써 국내 학술지의 가톨릭교육 연구는 주로 종교

교육을 비롯하여 청소년과 인격에 관한 연구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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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키워드의 CONCOR 분석

가톨릭교육 관련 키워드 사이의 구조적 등위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UCINET을 활용하여 

CONCOR 분석을 실시하였다. CONCOR 분석에 대한 시각화 결과는 다음의 [그림 3]과 같다.

[그림 3] 가톨릭교육 연구의 CONCOR 분석

[Figure 3] CONCOR Analysis of Catholic Education Research

가톨릭교육 연구 관련 CONCOR 분석 결과, 4개의 그룹으로 형성되었다. 구체적인 분석 결

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그룹 주요 키워드

그룹 1
교리교육의 

역사 및 방향

가톨릭교회, 교리교육, 교육, 그리스도, 신앙, 공동체, 연구, 제시, 생

각, 하느님, 역할, 이해, 중요, 의미, 사람, 인식, 신자, 발달, 말씀, 

전달, 동반, 목표, 특성, 적용, 현대, 성경, 현장, 현실, 역사, 요소, 

시대, 결과, 기초, 체험, 오늘날

그룹 2
교육자 및 학교의 

인성교육

가톨릭대학교, 종교교육, 인성교육, 복음, 양성, 프로그램, 교육자, 

분석, 가르침, 상황, 관점, 학교, 신학, 수행, 모색, 발전, 가치, 지향, 

관계, 존중, 정체, 성숙, 비판, 사목, 대학, 생명, 학생, 영성, 실현, 

자신, 주제, 사랑, 사회

그룹 3
가톨릭학교의 

전인교육

전인교육, 인간, 원리, 주체, 개념, 바오로, 형성, 추구, 인성, 인격, 

고찰, 사명

그룹 4 실천적 신앙교육
성지순례, 신앙교육, 주일학교, 청소년, 개인, 성인, 대상, 단계, 종

교, 교사, 경험, 성찰, 가정, 접근

<표 4> 그룹별 키워드 현황 

<Table 4> Group-wise Keyword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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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OR 분석 결과 형성된 4개의 그룹명은 주요 키워드의 내용을 토대로 학술지 논문의 

제목과 초록을 중심으로 공통점을 분석하여 그룹명을 최종 확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네트워크 

분석 연구를 다수 수행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1인과 함께 내용을 검토하였다.

첫 번째 그룹은 ‘가톨릭교회’, ‘교리교육’, ‘그리스도’, ‘신앙’, ‘말씀’, ‘전달’, ‘역사’, ‘오늘날’ 

등의 단어 빈도가 높게 나타나 ‘교리교육의 역사 및 방향’으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 그룹은 ‘가

톨릭대학교’, ‘종교교육’, ‘인성교육자’, ‘복음’, ‘양성’, ‘프로그램’, ‘가르침’ 등의 단어 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를 ‘교육자 및 학교의 인성교육’으로 명명하였다. 세 번째 그룹은 ‘전인교

육’, ‘인간’, ‘인성’, ‘인격’, ‘고찰’ 등의 단어 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가톨릭학교의 전인교육’

으로 명명하였다. 네 번째 그룹은 ‘성지순례’, ‘신앙교육’, ‘주일학교’, ‘청소년’, ‘성인’, ‘경험’, 

‘성찰’ 등의 단어 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를 ‘실천적 신앙교육’으로 명명하였다. 

Ⅴ. 결론

언어네트워크 분석에 따라 가톨릭교육에 대한 연구동향을 살펴본 결과, RISS에 등록된 가톨

릭교육에 대한 학술지 논문들은 2011년 7편, 2016년 8편을 제외하면 매년 5편 이내의 논문들

이 게재되었다. 가톨릭교육 관련 학술지 논문의 주요 키워드에 대한 연결 중심성을 분석한 결

과, ‘가톨릭교회’, ‘교육’, ‘교리교육’, ‘신앙’, ‘그리스도’ 등의 키워드를 확인하였다. 또한 키워

드의 중요도를 보여주는 TF-IDF 분석에서는 ‘종교교육’, ‘청소년’, ‘한국’, ‘신학’, ‘인격’ 등이 

상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가톨릭교육 연구 관련 CONCOR 분석에서는 ‘교리교육의 역

사 및 방향’, ‘교육자 및 학교의 인성교육’, ‘가톨릭학교의 전인교육’, ‘실천적 신앙교육’ 그룹으

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네 가지의 논의를 도출하였다. 첫째, 가톨릭교육에 대

한 후속연구에서는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천적 맥락에서 연구가 필요하다. 논문의 주

제를 살펴보면, 교리교육에 관한 논문이 5편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예방교육으로

서 종교교육, 시민교육과 종교교육, 생태영성교리, 생명윤리교육 등이 게재되었다. 최근에는 실

천적인 가톨릭교육 연구가 발표되기도 하였지만, 전체 논문에 비해 실천 관련 연구가 부족하다.

이와 같은 사실은 CONCOR 분석 결과에서도 나타난다. ‘교리교육의 역사 및 방향’ 그룹을 

분석한 결과, 가톨릭교육의 포괄적인 개념에 속하는 단어들의 출현 빈도가 높았다. 즉, 기존의 

연구들이 교육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법론이나 교과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교

리교육의 변천 과정이나 연구 방향에 대해 연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실천적 신앙교육’ 그룹

은 키워드의 종류도 적고 높은 출현 빈도를 나타내는 단어들도 실천적 맥락을 드러내는 키워드

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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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가톨릭교육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천적 맥락의 신앙교육을 위해 다양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예컨대, 후속연구에서는 가톨릭교육에 적합한 방법론에 대한 연구, 시대징표와 교리

교육을 연계한 교리교육, 미래사회 종교의 가치를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교과개발, 기후위기

의 대안으로서 종교교과 등이 필요하다. 특히 학습수요자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 오늘날 교

육현장에서 만나는 학생들은 초고속․초고도로 발전하는 과학기술문명시대 원주민이기에 기존

의 주입식 및 교수자 중심의 교수학습방법으로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다. 후속연구에서 가톨릭

교육의 특성을 반영한 교수학습방법론이 연구된다면 가톨릭교육의 수월성을 높이고 가톨릭 전

인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언어네트워크 분석 결과 가톨릭교육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가톨릭교육의 포괄적인 특

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주요 키워드 및 출현빈도 분석 결과, ‘가톨릭교회, 교리교육, 교육, 신

앙, 종교교육, 그리스도 등’이 주요 키워드로 도출되었다. 또한 주요 키워드의 연결중심성에서

는 ‘가톨릭교회, 교육, 교리교육, 신앙 등’의 키워드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출

현 빈도와 연결성이 나타난 이유는 가톨릭교육 개념이 포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톨릭교육은 지식교육이나 건강한 인간관이나 세계관을 구축하는 인성 교육적 측면을 넘어 온

전한 인간을 지향하는 전인적인 교육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는 인간의 초월적인 측면을 다루

는 종교교육을 통해 구현할 수 있다. 또한 교리교육은 교리 지식을 전달하는 차원을 넘어 인

식과 삶의 변화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나도록 돕는다(Congregation for Catholic 

Education, 2013: 46). 

이처럼 가톨릭교육은 태생적으로 다양한 학문 분야와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가톨릭교육에 

과한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학문과의 연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근 교육 현장에서도 융합

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가톨릭교육은 본질적으로 전인교육을 지향하고 있으며, 새

로운 학문의 출현과 과학기술의 발전에 발맞춰 다른 학문과 함께 호흡하는 융복합적 교육으로 

발전해야 한다.

셋째, 가톨릭교육의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TF-IDF 분석에서는 ‘종교교육, 청소년, 한국, 신

학, 인격 등’이 상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TF-IDF 분석은 전체 문서에서 중요하게 사용된 단어

라고 할 수 있다. 가톨릭교육에 대한 연구동향은 한국 청소년의 종교교육, 신학, 인성과 연관되

는 경향을 보였다. 가톨릭교육에 대한 연구동향에서 연구 대상은 주로 국내 청소년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이유는 기존의 연구들이 청소년들의 교리교육이나 청소년사목에 더 많은 

비중을 두기도 하였고 학교를 중심으로 연구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평생교육 

및 생애주기별 교육으로 기반으로 연구 대상을 확대하고 연구 범위도 다변화해야 한다. 

넷째, 후속 연구에서는 학생 중심의 가톨릭 전인교육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CONCOR 분석 결과 가톨릭학교의 전인교육에 대한 키워드가 다른 영역에 비해 빈도수

가 적게 나타났다. 이는 연구동향에서 전인교육 연구에 관한 논문의 수가 적고, 관련 주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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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와 가톨릭교회 문헌에서도 나타나듯이 전인교육은 가

톨릭교육의 중요한 방향이다. 전인교육은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다루었지만 가톨릭 전인교육만

의 고유한 연구를 찾을 수 없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가톨릭계 대학의 운영이 더욱 어려워

질 전망이다. 가톨릭 전인교육은 기존의 다른 대학과 차별되는 온전한 인간을 양성하는 특색을 

갖추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핵심요소이다. 가톨릭계 대학교는 정체성 확립을 위

해 가톨릭적인 전인교육을 더욱 부각해야 특성화된 대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육자 및 학교의 인성교육’ 영역에서는 가톨릭교육에 대한 연구가 학교의 종교교육과 

인성교육을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연구대상은 사제, 교수, 교사와 같은 교육자와 연관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가톨릭 전인교육이 종교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교육현장에서 적용되는 사례이

지만 학생 중심 가톨릭 전인교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최근 교육현장에서는 학습 수요자 중심

교육이 부각되고, 학습자 참여형을 넘어 학습자 주도적인 교육 형태로 전환되고 있다. 수요자 

중심의 가톨릭 전인교육의 방법론이 제기된다면 생동감 넘치는 교육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RISS에 게재된 가톨릭교육 관련 학술지 논문의 초록을 언어네트워크 분석하고 후

속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언어네트워크분석

으로 연구된 가톨릭학교 연구동향분석과 달리 연구범위를 학교로 제한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연구방법론에서 주요 키워드의 연결중심성 및 TF-IDF, 그리

고 CONCOR 분석을 통해 키워드의 빈도뿐만 아니라 연결구조도 분석하여 연구의 신뢰도를 제

고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국내 가톨릭교육에 관한 학술지 논문 편수가 적고, 국문 초록이 

포함되지 않은 연구는 배제하여 분석 대상 논문 수가 49편으로 한정되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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